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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Asian ethnic fashion in the context of the globalization of cross-cultural phenomena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equitable cross-cultural fashion in the 21st century by analyzing de-Westcentric cultural discourse. Thus, literature review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on fashion design cases cited as positive collaborations between Asian traditional culture and global fashion brands through internet search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quitable cross-cultural fashion is a fashion culture and industry that embraces the concept of inclusive fashion, breaking away from binary perspectives and metaphors such as West and East, dominance, and subjugation. Second, a digital consumer marketplace propels equitable cross-cultural fash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clusion in fashion communication and storytelling. Third, equitable cross-cultural fashion is a dynamic value that seeks cultural variability within the 21st-century sustainable paradigm.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foundational examination to reappraise cultural diversity and recognize the respect for and importance of each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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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크로스컬쳐(cross-culture)란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가 만나 상호작용과 교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의 상호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는 전통적으로 ‘구별’이라는 의식과 연관되었고, 21세기에 들어 다양성, 복수성, 혼용성, 포용성 등의 개념으로 유행하고 있다(Egleton, 2016/2021).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로컬문화, 고유문화, 전통문화라는 용어들이 있으며, 문화의 변동성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의 융합, 문화의 동화, 문화의 공존이라는 용어들이 있다(Kim, 2018). 이러한 문화적 변화와 교류는 크로스컬쳐(cross-culture)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21세기 패션의 주요 트렌드가 되었다. 패션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Tynan, 2021)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한 요소인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이 융합된 역동적인 현상(Pozzo, 2020)이라는 언급처럼 ‘크로스컬쳐 패션’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과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이나 트렌드를 창출하는 주요한 현상이라 하겠다. Green & Kaiser(2017)는 패션 연구와 문화 연구의 학제 간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Rovine(2009)은 의복이 '타자'와의 대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크로스컬쳐 패션에 대한 고찰은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패션은 각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매개체이기에 서유럽 중심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으로 비유럽지역의 민속 복식을 사용해왔다. 특히,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회화, 가구, 직물, 도자기 예술 분야와 복식에 나타난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이국적 취향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시아 민속문화의 영향은 이후 20세기 패션에서도 반복적으로 유행하여 디오르, 이브 생 로랑, 구찌, 돌체 앤 가바나, 펜디, 지안프랑코 페레, 드리스 반 노튼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담론에 기초하여 아시아 에스닉 패션을 중심으로 한 크로스컬쳐 연구는 패션 분야의 문화 다양성을 재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 다양성, 하이브리드 연구와 아시아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들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의 조형미를 분석하거나 예술 경향과 관련지어 논하는 연구(Eun & Park, 2010; Gang & Park, 2010; Kim, 2010; Park, 2015; Seo, 2014; Yi & Yim, 2020; Yu, Kim, Lee & Hong, 2001)가 있었다. 한편 Choi(2014)는 패션이 사회적 담론의 산물이기에 각 사회의 체계와 담론과 관련하여 그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Lee & Yim(2020)과 Lee(2019)는 패션에서 제기된 문화 전유(appropriation)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Park(2022)은 동남아시아 히잡 패션을 단순한 종교적, 전통적 접근이 아닌 글로벌 패션화와 연계한 연구를 하였다. Shukla & Park(2023)은 인도의 전통적 의상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인도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디자인을 통해 크로스컬쳐 패션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Ko & Yim(2023)은 구찌(Gucci)를 중심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나타난 진정성을 분석하며, 패션산업의 본질이 상업성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문화적 전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문화 차용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외에서도 최근 들어 크로스컬쳐 패션 연구(Chatzopoulou, 2019; Pozzo, 2020; Zou & Joneurairatana, 2020)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Chatzopoulou (2019)는 에스닉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패션문화 연구를, Pozzo(2020)는 패션 영감의 원천과 문화 전유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에스닉 패션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접근과 예술적 표현적 접근, 그리고 문화 전유와 문화 사용의 진정성과 관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이론과 아시아 에스닉 패션의 전개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로스컬쳐 패션이 주목되는 현 시점에서 탈서구중심주의(De-Westcentrism) 문화 담론을 살펴보고 대등적 크로스 컬쳐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20세기 이후 세계 패션사에 나타나는 아시아 에스닉 패션의 전개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21세기 크로스컬쳐 패션의 사례를 통해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이 담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탈서구중심주의 문화이론, 아시아 에스닉 패션, 크로스컬쳐 현상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시아 전통 문화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긍정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당면한 크로스컬쳐 패션의 대등성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시아 에스닉 패션의 범위는 중국, 일본, 한국의 동북아시아 국가와 오랜 기간 서구 문화예술의 영감이 된 인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한정함을 밝힌다.

    

    

  
    
      Ⅱ. 탈서구중심주의 문화 담론과 대등적 크로스 컬쳐 패션
      Jansen(2020)은 패션과 근대성의 환상에 대해 논하면서, 명사로서의 패션과 동사로서의 패션을 구분하여 그 의미를 지적한 바 있다. ‘명사’로서의 패션(fashion)은 근대성 특유의 시간성(동시대성), 시스템(권력), 산업(자본주의)에 따라 정의되며, 그 속에는 ‘서유럽 중심의 식민성’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동사’로서의 패션은 신체를 꾸미는 행위와 태도를 말하며, 모든 시간성과 지역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식민지적 차이를 넘어’ 작동한다는 것이다. Gaugele & Titton(2019)은 패션 분야가 서구중심주의 시각(Euro-Western viewpoint)으로 지배되어 온 대표적 분야이며, 전통적인 서구중심주의를 벗어나 보다 넓고 글로벌하며 탈식민지적시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패션 세계에 아시아 에스닉 룩이 등장하면서 동양문화의 이국적인 신비로움을 제시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패션이 유럽 중심의 서구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타자(the other)의 개념으로 취급되는 왜곡된 것이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Seo, 2014). 따라서 크로스컬쳐 패션에 대한 문화와 관련된 탐색적 연구를 위해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과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학문적 시도인 탈서구중심주의(De-Westcentrism, Post-West-centrism, De-Colonialism, Post-Colonialism) 문화 이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탈서구중심주의(De-Westcentrism) 문화 담론
        
          1) ‘타자’의 문화 윤리학: 에드워드 사이드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Palestinian-American, 1935 - 2003)를 필두로 동양을 바라보는 서구중심적 왜곡된 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바라보는 서구의 ‘뒤틀린 거울’이라고 정의하고 서구 사회전반에 만연한 동양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탈피를 주장하였다(Song, 2022). 14-15세기 대항해의 시대(大航海時代, 포르투갈어: Era dos Grandes Navegações) 유럽인들이 중국의 가구, 도자기, 자수 직물 등을 유럽 전역에 소개하며 미지의 동방 세계를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17–18세기에 미술,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동방의 이국적 소재를 활용하고 표현하는 양식인 시누아즈리(Chinoiserie)가 유행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인상주의 화가들을 비롯한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백인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대부분 동양풍의 의상을 가운처럼 걸치고 거실이나 침실 등에서 편안한 자세 혹은 에로틱한 포즈가 나타난다<Fig. 1, Fig. 2, and Fig. 3>. 이들 그림에는 획일화된 이국적 에로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일본과 중국 복식이 백인 여성들에게 입혀져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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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in a White Kimono, 1894, by George Hendrik Breitner
              (Ja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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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nge Leizen of the Six Marks, by James Whistler
              (Paquet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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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apanese Woman in the Bath [La Japonaise au Bain]. James Tissot's 1864 Painting
              (China Daily Asia, 2017)

            
            

            

          

          에드워드 사이드는 1978년 출판된 그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서구의 시각에서 동양을 일반화하고 왜곡하는 문제를 비판했다<Fig. 4>. 사이드의 주장은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가 서구는 우수하고 비서구는 열등하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화하여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란 ‘이분법’이야말로 흑백논리이며 차별적인 패권주의와 왜곡된 시각이라 주장하였다. 오리엔탈 문화는 서구 문화에 의한, 서구문화를 위한 일종의 소비재였던 것이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타자화’함으로써 서구가 자신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문제는 이러한 허구적인 동양에 대한 표상이 실제로는 서양인에 의해 전유되었고 식민지 및 제국주의 논리에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에서도 사이드가 비판한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타자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윤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대등한 크로스 컬처 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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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eward Said’s Book Orientalism
              (Hibri, 2023)

            
            

            

          

        

        
          2) 다문화주의의 대중문화: 스튜어트 홀
          자메이카 출신의 영국 문화연구가 스튜어트 홀(Stuart Hall, English, 1932-2014)은 대중문화를 중요한 학문적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1990년대 들어 사회적 삶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문화 담론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홀은 문화 본질에 집중하였다. 홀의 대중문화 담론은 대중문화, 하위문화, 미디어, 정치학, 페미니즘, 인종주의,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패션 연구에서도 Green & Kaiser(2017)는 홀의 이론에 근거하여 주류 문화 속에서도 민족성은 더 높은 수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홀은 ‘대중문화’가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저항’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기에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한 살아있는 일종의 정치적 공간이라 보았다. 홀은 대중문화 텍스트와 수용자 경험 간 관계는 ‘코드화(encoding)’와 ‘해독(decoding)’으로 설명하며 수용자가 텍스트의 코드를 ‘지배적(dominant) 해독’, ‘교섭적 혹은 협상적(negotiated) 해독’, ‘저항적(oppositional) 해독’으로 분류하여 문화의 수용에는 수용자의 다양한 해독에 따라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수용은 즐거움과 연결되는 일이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더라도 수용자는 대중문화의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거부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홀의 시각에 근거해 볼 때, 대중문화를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소통 과정에 있어 즐거움과 의미를 얻는 것이 다문화 시대의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문화에 있어서도 주류문화와 타문화 간의 소통과 수용의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과 거부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하며 그 과정에 각 분야의 노력과 즐거움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2. 에스닉 패션과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
        
          1) 에스닉 패션
          패션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원동력 중 하나는 다른 문화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 것이다. 패션 업계의 빠른 혁신 속도와 차별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종종 외국 문화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질적인 문화의 독특한 모티프, 직물 또는 전통 공예기법 등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통합하여 독특하고 절충적인 스타일을 창작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감성적으로 다양한 패션 트렌드를 형성한다. 전통적인 스타일과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에스닉(ethnic) 패션과 포클로어(folklore) 패션이 있다. 두 용어의 초점과 의미는 다르다. 에스닉 패션의 예를 들면, 인도의 사리, 한국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등이 반영된 패션이다. 반면 포클로어 패션은 유럽의 전해 내려오는 특정 커뮤니티의 이야기, 신화, 전설, 관습을 반영한다(‘Folklore’, n.d). 포클로어 패션에는 유럽의 페전트 룩, 슬라브족(Slaves)의 비시방카(vyshynanka, 자수 셔츠), 스칸디나비아의 부나드(bunad) 등이 포함된다.

          패션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유럽 중심의 패권적 패션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비서구 디자이너가 자신의 문화유산을 영감의 원천으로 현대적 패션 디자인을 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간주되고, 서양 패션 미학을 통합하면 서구화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서양 디자이너가 비서구 문화를 참조하면 패셔너블하게 만든 것으로 인식이 된다. 이는 패션 용어는 항상 서양 패션과 관련이 있으며, 청바지, 티셔츠 등과 같은 서양 패션이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식민지 시대와 세계화 과정 속에서 ‘서양 패션 = 현대화’의 이미지로 전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과거로부터 특정 민족의 역사, 종교, 문화, 가치관 및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에스닉 패션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인스피레이션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의 개념
          의복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와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는 퓨전(fusion) 패션, 하이브리드(hybrid) 패션, 크로스컬처(cross-culture) 패션 등이 있다. 그러나 각 개념 간의 명확한 차이에 대한 정의는 다소 모호하다. 문화 혼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각각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패션 분야에서 볼 때 퓨전 패션이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의상과 액세서리 스타일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패션이며, 하이브리드 패션은 다양한 문화, 역사적 시대, 기술 등과 패션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보다 초점이 있다고 보인다. 문화적 혼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21세기는 보다 가속화되고 다양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문화코드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전이되면서 문화 혼종의 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게 되고 이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Kim(2018)은 혼종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하이브리드가 A + B -> C라면, 크로스컬쳐는 A<--> B / Ab, aB, ab, AB로 문화의 다양성 현상에 주목된다 하였다. 따라서 크로스컬쳐 패션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차'와 '도약'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하나 또는 여러 문화의 전통 의복, 직물, 패턴 또는 상징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 패션 디자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포함되어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Zou & Joneurairatana, 2020). 그리고 크로스컬처 패션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열망이 포함되어야 한다(Kopp, 2023). 이제 크로스컬쳐 현상은 해당 문화간의 공동의 이로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Shukla & Park, 2023).

          따라서 크로스컬쳐 패션이 형태, 색채, 이미지, 소재와 각 요소들이 내포하는 문화적 기호를 인식하고 이와 상호 작용하여 탄생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등적 크로스컬쳐(equitable cross-culture) 패션’은 이러한 크로스컬쳐 패션이 구현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문화와 그 사회를 고려한 ‘진정성 있는 이해’가 전제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Green & Kaiser(2017)는 대등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패션과 문화 연구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패션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Rocamora & Smelik(2015)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각 문화권의 특성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지적하며 대등적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디자인 요소들이 동일하게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과정과 마케팅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각각의 문화권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요소를 조정하는 것이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이며 여기에는 각 문화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즉,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은 문화적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크로스컬처 패션’이며, 다양한 문화의 옷과 액세서리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문화적 도용(cultural appropriation)이나 착취를 경계하여야 한다<Fig. 5>. 패션 산업에서는 종종 한 문화의 심볼 또는 스타일을 상업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 문화를 간략화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대등적 크로스컬처 패션을 디자인하거나 소비할 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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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ication of Cross-Cultural Design from Prior Researches
            
            

            

          

        

      

    

    

  
    
      Ⅲ. 패션사에서의 아시아 에스닉 패션 전개
      
        1. 오리엔탈리즘, 이국취미: 1890-1910년대
        2018년과 2019년 미국의 뉴어크, 샌프란시스코, 신시내티 박물관 순회 전시로 주목받았던 기모노 리패션드 전시회(Kimono Refashioned Exhibition)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기모노와 서양 패션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이 전시회는 교토 복식 연구소(Kyoto Costume Institute)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이국취미적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벗어나 일본의 기모노가 서양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서양에서의 동아시아 에스닉 패션은 중국풍을 의미하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에서 시작되었다. 이 용어는 루이 14세의 멘토이자 재상이었던 이탈리아 출신 프랑스 추기경, G. 마자랭(Giulio Mazarini, 1602-61)에서부터 비롯되었다(Geczy, 2013). 17세기 이래 극동아시아적 이국정서인 시누아즈리는 직물, 도자기, 가구 등에서 시작되어 18세기 로코코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서양 패션사에서 아시안 에스닉 룩의 등장 사례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로부터 19세기 말 디자이너 자크 듀세(Jacques Doucet)와 20세기 초의 폴 푸아레(Paul Poiret)의 일본 기모노 스타일 디자인에서 잘 나타난다<Fig. 6 and Fig, 7>. 기모노는 1854년 일본이 서양에 개방되면서 유럽에 알려졌는데, 듀세의 1897년 드레스는 일본화에서 볼 수 있는 꽃 그림을 상하에 비대칭적으로 장식하여 동양적 요소를 표현했다. 20세기 초 패션에서의 아시아 이국주의는 폴 푸아레에 의해 나타났다. 폴 푸아레는 미나레 드레스와 호블 스커트로 패션계를 장악했으며, 천일야화의 페르시아 환타지를 구현한 그의 작품과 퍼포먼스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일본의 기모노 스타일의 가운과 화려한 푸아레의 장식성으로 무대의상 같은 패션을 구현하여 동양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푸아레의 열풍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사라졌지만, 20세기 초 파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에스닉 룩의 판타지를 통해 동양에 대한 이국취미와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6> 
				
          

          
            Day dress by Jacques Doucet,1897
            (Akik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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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ss by Paul Poiret, 1920s
            (Akiko, 2019)

          
          

          

        

      

      
        2. 저항문화, 대중적 사회 참여의 표현: 1960-1970년대
        1950년대 비트족(beatnik generation)은 미국의 경제적 풍요 속에서, 획일화와 동질화의 양상으로 개개인이 거대한 사회 조직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항하는 저항적인 문화를 추구했다. 이들은 민속음악을 즐기며 산업화 이전 시대의 전원생활, 인간 정신에 대한 신뢰, 낙천적인 사고를 중요시했다. 비트에게 패션은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의 표현 매체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년이 된 196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인 '플라워 파워(flower power)'의 반전 운동과 섹스, 마약, 로큰롤이라는 새로운 젊은 문화가 결합된 히피(hippies) 문화가 탄생하였다. 히피족은 인도, 모로코, 멕시코,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차용한 반 기성세대적인 에스닉 룩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가치관을 표현하였다. 1968년의 '68 학생 혁명’ 이후 10여 년간 예술과 패션은 대중적 사회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Geczy, 2013). 인도의 독립, 마오쩌둥 시기의 대기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해 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에서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반전과 반물질주의를 앞세운 히피는 동양의 사상과 종교에 영향을 받은 복식을 전파하여 패션계의 관심을 동양 문화로 옮기는 데 기여를 했다. 자유와 반전의 상징인 꽃은 직물의 프린트, 액세서리에 사용되었고, 전원풍의 집시 의상이나 주름과 술 장식, 끝이 풀어진 청바지, 길이가 긴 동양적 케이프, 자수, 꽃무늬 셔츠 등이 대중적으로 유행하며 도시적 물신주의에 항거하는 일종의 드레스 코드였다<Fig. 8>. 이들은 ‘신비주의’를 추앙하여 인도의 명상, 음악, 춤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터키, 이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을 여행하며 그 나라의 민속적인 복식 아이템을 차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입으며 아시아 에스닉 패션의 히피풍을 만들어 내었다.

        
          
          

          <Fig. 8> 
				
          

          
            Unofficial Dress Code of Woodstock
            (Friedman, 2019)

          
          

          

        

        1970년대에는 이러한 히피 패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아시아 에스닉 패션을 하이패션에 도입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있으며, 그는 1976-1977년 러시아 컬렉션을 중심으로 비유럽적 요소를 도입하고 고대 중국, 페루, 모로코, 몽골, 터키 등 70년대 민속풍 유행을 선도했다<Fig. 9>.

        
          
          

          <Fig. 9> 
				
          

          
            Chinese Inspired Works by Yves Saint Laurent, 1970
            (Jeammet, 2013)

          
          

          

        

      

      
        3. 하이패션 영감의 근원:1980-1990년대
        19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세계화의 다원화 경향이 진행되면서, 패션 분야에서도 다문화주의가 유행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서구 패션에 아시안 룩이 꾸준히 등장했다(Seo, 2014). 197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다카다 겐조(Takada Kenzo) 등이 1980년대 파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Fig. 10>. 이들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과 1978년 중국의 개방정책 시작 이후 1980-90년대는 세계의 관심이 중국 대륙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여,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는 서구인들의 최대 관심지가 되었다.

        
          
          

          <Fig. 10> 
				
          

          
            Issey Miyake's Avant-garde Take On Traditional Japanese Clothing, 1980s
            (Khemsurov, 2011)

          
          

          

        

        파리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디자이너 겐조는 일본풍 뿐만 아니라 중국풍, 인도풍의 에스닉 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이후 샤넬, 디오르, 에르메스, 지방시 등 하이패션에서 다양한 아시아 직물과 색채를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특히 1973년 처음 인도를 방문하여 현지 전통적 장인정신을 경험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는 1989년 크리스챤 디오르의 아트 디렉터로 임명된 후, 1988-89 FW에 인도의 카슈미르(Kashmir) 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인도 장인들과 작업한 작품을 선보였다<Fig. 11>. 1990년대에는 안나 수이, 비비안 탐, 미우미우, 돌체 앤 가바나 등 많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아시아 에스닉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디자인을 연이어 선보였다. 한편 미니멀리즘과 동양의 선(ZEN) 미학으로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은 단순함, 깔끔한 선, 중성적인 색상으로 1990년대 패션 트렌드를 이끌었다.

        
          
          

          <Fig. 11> 
				
          

          
            Gianfranco Ferré. 1988/89 FW
            (Google Art & Culture, n.d.)

          
          

          

        

        이 중 벨기에 디자이너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은 1985년 첫 컬렉션 이후 기존의 인위적인 과장과 단순함, 그리고 해체주의적인 트렌드와 차별화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레이어드와 유연한 실루엣, 이국적인 디자인을 발표했다(Kim & Ro, 2013). 그의 영감의 원천은 다문화 융합의 에스닉이었고, 전통 의상의 아이템과 함께 텍스타일과 수공예 기법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절충주의가 노튼의 디자인에 녹아 있었다. 드리스 반 노튼은 1996 FW 컬렉션에서 인도 영화산업을 지칭하는 볼리우드(Bollywood)를 영감으로 꽃과 인도 전통 문양, 전통 의상인 사리, 사롱 스커트, 랩 스커트를 선보였다<Fig. 12>. 2002 SS 컬렉션에서도 인도 전통적 이미지를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2010 SS컬렉션에서는 파리의 방돔 광장(Place Vendôme)에서 인도, 일본, 아프리카, 파키스탄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담아냈다(Park, 2015)<Fig. 13>. 그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는 동서양의 자수 기법, 금속세공 액세서리와 같은 수공예 기법을 사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이질적인 결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이전 시대의 저항 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의 아시아 에스닉 영향이 하이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쳐 글로벌 럭셔리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세계의 시선이 아시아 에스닉 패션에 집중되는 시기였다.

        
          
          

          <Fig. 12> 
				
          

          
            Dries Van Noten. 1996 FW.
            (Sines, 2017)

          
          

          

        

        
          
          

          <Fig. 13> 
				
          

          
            Dries Van Noten. Ikat & Batik Print 2010 SS.
            (Le Grand Stylist, 2010)

          
          

          

        

      

      
        4. 문화 전유 비판과 대등적 크로스컬쳐 의식: 2000년대 이후
        21세기에는 인터넷과 SNS 미디어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패션 이슈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많은 글로벌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아시아 전통의상을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유명 디자이너들이 아시아의 문화적, 종교적 상징을 오용하거나, 지역 민속의 특정 표현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네티즌과 패션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 전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패션에서의 문화 전유는 패션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있다. 문화 전유(cultural appropriation)는 서구 팽창주의에 대한 후기식민주의 비판적 논의에서 유래된 용어로, ‘(지배적인) 공동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회나 민족 집단의 관행, 관습 또는 미학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Cultural appropriation', n.d.). 이는 한 문화집단이 다른 문화집단의 고유한 예술 형식이나 관습을 도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지배적인 문화권(서구)이 그렇지 못한 타 문화나 타 민족(비서구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한다.

        아시아 전통 복식에 대한 전유의 사례로는 2018년 구찌(Gucci)의 패션쇼에 등장한 터번(turban) 스타일의 머리 장식을 들 수 있다. 인도 펀자브(Punjab) 지방에서 발전한 시크교(Sikhism) 커뮤니티는 구찌가 신성한 머리 장식을 경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구찌가 이 제품을 미국의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Nordstrom) 온라인 숍에서 개당 $800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더욱 비난을 받았다<Fig. 14 and Fig, 15>. 또 다른 사례로는 2018년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광고에서 중국의 젓가락 문화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것이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사과하게 되었다<Fig. 16 and Fig, 17>. 이러한 문화 전유 비판 사례들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면서 다양한 타 문화와의 존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Ko & Yim(2023)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구찌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패션 산업의 본질이 상업성과 이익 추구에 있으므로, 문화적 전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차용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정성 있는 크로스컬쳐 패션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Fig. 14> 
				
          

          
            Gucci, Cultural Appropriation over ‘Indy Turban’
            (Ilchi, 2019)

          
          

          

        

        
          
          

          <Fig. 15> 
				
          

          
            The "Indy Full Head Wrap" on Nordstrom's Website
            (Einbind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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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ing with Chopsticks
            (Newsis, 2018)

          
          

          

        

        
          
          

          <Fig. 17> 
				
          

          
            Dolce & Gabbana Co-founder Apologizes for 'Chinese Slur' Controversy
            (Lee, 2018)

          
          

          

        

        그동안 디자인의 영감(inspiration)이라는 차원에서 묵인되었던 문화 전유는 달라진 소비자들의 의식으로 문제제기되고 비판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기업은 아시아 에스닉 패션을 전개하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식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긍정적 크로스컬쳐 패션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옷에 영감을 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며 디자인 과정과 패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글로벌소비자들은 단순히 멋져 보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고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 패션사에 나타난 아시아 에스닉 패션의 전개를 정리하면 <Fig. 18>과 같다.

        
          
          

          <Fig. 18> 
				
          

          
            Asian Ethnic Fashion Development in Fashion History from 20th Century Poiret’s Dress. 1914 (Hencz, n.d.) / Hippie, 1960s (Chege, n.d.) / Yves Saint Laurent, 1977 (Paton, 2018) / Issey Miyake's Japanese Clothing, 1980s (Khemsurov, 2011) / Kenzo’s Coat. 1990s (Zagalsky, 2020) / Dries Van Noten. 1996 (Sines, 2017) / Gucci’s Indy Turban, 2018 (Ilchi, 2019)
          
          

          

        

      

    

    

  
    
      Ⅳ.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 디자인 사례
      
        1. 드리스 반 노튼: 아시아 에스닉 프린트 혁명
        2024년 6월, 25 S/S 파리 패션위크를 마지막으로 은퇴한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은 자신만의 컬러 감각을 예술적 표현으로 패션에 녹여 낸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다. FIT 박물관 디렉터이며 Fashion Theory 편집장인 발레리 스틸(Valeree Steel)은 ‘다른 문화유산을 착취적인 느낌 없이 존중하여 활용하는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 반 노튼의 2012년 FW 중국 용 컬렉션을 꼽았다’(Surface, 2017)<Fig. 19>. 다양한 민속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탁월한 색채감성과 직물 프린트 디자인 등으로 주목받아 온 노튼은 그의 디자인 작업 전체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절충미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0월 4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세도시 이야기 (A tale of 3 cities)>라는 제목으로 파리, 도쿄, 캘커타에서 영감을 받은 노튼의 컬렉션을 문화적 다양성과 특유의 소재 다루는 능력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매우 적절하게 새로운 감각으로 전달한다고 소개하였다(Menkes, 2009). 2017년 그의 100번째 컬렉션에서도 중국의 전통 모티브에 두 가지 색상의 폴카 도트(Polka dot)를 겹쳐서 아시아와 유럽의 아카이브 프린트를 재해석하고, 기하학적 모양과 함께 콜라주하였다<Fig. 20>. 노튼은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민속적 콘텐츠의 재해석으로 다문화를 융합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인도, 티베트, 일본,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전통 이미지와 수공예 기법, 문양, 인위적이지 않은 실루엣 등에서 영감을 받아 ‘에스닉 키치’를 만들었다(Par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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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es Van Noten Fall, 2012
            (Vogue Runway, n.d.-a)

          
          

          

        

        
          
          

          <Fig. 20> 
				
          

          
            Dries Van Noten Fall, 2017
            (Vogue Runway, n.d.-b)

          
          

          

        

        40여년에 걸친 드리스 반 노튼의 패션 디자인 작업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지속적인 프린트 혁명(prints and the revolution)이라 불리는 크로스컬쳐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는 아시아 에스닉 패션에 대해 매우 깊이 있고 넓은 시각으로 연구한 디자이너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해당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2. 디오르의 프리폴(pre-fall) 컬렉션: 인도 전통 공예 문화와의 지속적 협력
        디오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가 오랜 기간 준비로 선보인 뭄바이 디오르 2023 프리폴 컬렉션은 유럽과 인도 출신 유명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인도의 예술을 담은 컬렉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W Staff, 2023). 치우리는 프리폴 컬렉션에서 각 룩의 디테일을 통해 뭄바이와 파리 사이의 창의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루고자 했다. 컬렉션의 장소 역시 인도의 관문이라 불리는 ‘게이트웨이 오브인디아’(Gateway of India)로 그 의미를 더하였고 인도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컬러, 스타일, 실루엣이 선보였다<Fig. 21>. 본 컬렉션에서 주목받은 것은 뭄바이에 위치한 차나키아(Chanakya) 공예학교와 공예학교 아틀리에의 디렉터인 카리시마스와리(Karishma Swali)와의 긴 협업이었다<Fig. 22>. 인도의 전통 공예인 ‘토란’(Toran, Torana로 불리우는 인도 전통의 장식용 문. 축제나 결혼식 때 전통 힌두교 문화를 대표)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과 같은 색상을 사용하고 금잔화와 망고 잎을 수놓은 인도의 전통적 문(門) 장식이다. 치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인도 공예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 패션 문화, 인도의 전통문화, 그리고 공예학교에 대한 후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의 통합적인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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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r Pre-fall, 2023
            (Reddy & Sharm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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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Grazia Chiuri and India Traditional Artist of Chanakya
            (Deeny, 2023)

          
          

          

        

        디오르는 1962년 인도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뭄바이에 있는 타타 연구소(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와도 함께 협업을 한 역사가 있었다(Kar, 2024). 이러한 경험과 인식이 지속되어 뭄바이 컬렉션에서 보다 적극적인 크로스컬쳐 패션을 선보인 것이라 하겠다. 자수 이브닝 재킷과 흐르는 듯한 드레스부터 생동감 넘치는 실크 소재의 사리처럼 섬세한 드레스까지, 고전적인 인도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에스닉 분위기의 의상들이 선보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준비된 협업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디오르는 오랫동안 최고급 자수로 유명한 차나키아와 협업을 해 왔지만, 2016년 치우리가 디올의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이후 더욱 적극적인 관계로 확대하고 예술과 역사, 다문화, 페미니즘적인 의식을 기본으로 문화교류 사업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여성들은 항상 엄청난 양의 자수를 만들어왔지만,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치우리의 멘토링으로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공예학교를 졸업하여 인도 주요 아틀리에에서 자수 전문가로 활약하게 되었다. 드리스 반 노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오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도 일회적인 비즈니스적 접근만이 아닌 ‘패션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 ‘협력’하는 시대정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 펜디의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 프로젝트: 중국, 일본 장인들과의 협업 스토리텔링
        2020년부터 시작된 펜디의 핸드 인 핸드 프로젝트(Hand in Hand Project)는 이탈리아 장인들과 아시아 전통 장인들을 모아 클래식 바게트 백(Baguette Bag)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Covid-19 이후 국제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펜디는 도쿄를 시작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예술 문화 공간인 템플 이스트 뷰(Temple East View)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도쿄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도치기현 아시카가시(足利市)의 최연소 장인인 아야 니시카와(Aya Nishikawa)와의 협업에 의한 바게트 핸드백을 선보였다. 신세대 일본 전통 장인의 염색 기법과 펜디의 시그니처 제품을 협업으로 선보였다<Fig. 23 and Fig. 24>. 펜디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니시카와 센쇼쿠 코보 아틀리에(Senshoku Kobo Atelier)를 소개하며 4대째 장인이자 후계자인 니시카와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였다. 특히 니시카와의 작업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오픈하고, 손으로 세심하게 염색한 울 소재를 대대로 물려받은 직조 기법으로 색감을 살리는 내용을 보여주며 고객들과 SNS에서 소통하였다. 이는 그 장인과 해당 전통에 대한 존중과 기업의 방향성을 스토리텔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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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a Nishikawa, Japannese Traditional Craft Expert
            (W. Cho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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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di’s Baguette Bag Collaborated with Aya Nishikawa
            (W. Chou, 2023)

          
          

          

        

        베이징 프로젝트의 경우, 전시 장소를 명나라 시대부터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가옥 동징원(東京園)으로 하여 이탈리아 장인과 중국 소수민족인 이족(彝族, 夷族, Yí zú) 장인과의 협업을 진행하였다<Fig. 25>. 럭셔리 브랜드는 Covid-19 팬데믹으로 3년간 브랜딩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펜디의 핸드 인 핸드 프로젝트에 대해 보그차이나 편집장인 앤젤리나 청(Angelica Cheung)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프로젝트라 평가하였다(Jiang, 2023). 펜디는 중국 남서부 지역의 소수 민족인 이족과 함께 전통 자수와 실버 주얼리를 활용한 특별한 바게트 백을 만들며 헤리티지 정신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이족 문화에서 검은색은 대지를 상징하고 녹색은 무성한 풀과 나무를 의미하여 전통과 자연의 기품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와 색감을 통해 펜디는 이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며 디자인을 완성했다<Fig. 26>. 펜디의 핸드 인 핸드 프로젝트는 Covid-19 이후 새로운 화합과 이해 그리고 글로벌 문화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시의 기획에서 부터 중국의 미술품 수집가인 카일리 잉(Kylie Ying)과 함께하여 이탈리아와 이족의 무형문화유산이 크로스오버되어 창의성과 비즈니스 성장의 균형을 이룬 의미있는 사례라 볼 수 있다(Jiang,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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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di’s Baguette Bag Collaborated with Aya Nishikawa
            (W. Cho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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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di with Y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nd in Hand Project.
            (T. Chou, 2023)

          
          

          

        

        이러한 펜디의 크로스컬쳐 디자인 제시는 일본의 가업을 잇고 있는 젊은 세대의 장인과 협업하여 미래를 보여주고, 중국의 소수 민족 문화의 모티브에 펜디의 시그니처 제품의 미학을 접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일본과 중국의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그 과정과 의미를 스토리텔링화하였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기업의 헤리티지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4. 구찌 크루즈 컬렉션: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공존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역사적 문화유산인 경복궁 근정전에서 개최된 ‘구찌 2024 크루즈 컬렉션’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K-문화와 협업한 긍정적 사례이다<Fig. 27>. 한국의 역사적 문화유산 장소를 패션쇼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찬반 여론과, 문화재청의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구찌 크루즈 패션쇼로서 의미가 있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으로 경복궁에서의 구찌 쇼는 진행되었다<Fig. 27>. 패션쇼는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북소리로 시작하여 펼쳐졌다. 구찌의 2024 서울 크루즈 쇼는 103년의 패션 하우스 구찌의 헤리티지가 한국의 전통 복식문화, 그리고 현재의 K-패션과 소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드리스 반 노튼,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펜디의 사례가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공예 기법과 염색 기법을 활용한 크로스컬쳐 패션 디자인의 협력이라면 이와 달리, 구찌의 한국 컬렉션은 한국의 전통 한복 실루엣과 디테일에 중점을 두며 동시에 현재의 한국, 즉 K-패션 스타일로 융합된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K-패션의 특징인 스트리트 이미지와 오버 핏의 실루엣은 감각적인 구찌의 실험성과 어우러져 전통 한복을 연상시키는 형태<Fig. 28>, 보색의 선명한 대비, 옷 고름의 디테일은 부피감 있는 입체적 리본<Fig. 29>, 보드 룩, 스포트 룩, 스트리트 룩으로 재해석되었다. 구찌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고유한 패션 문화를 융합하고 해체하며 Y2K 스타일과 전통적 헤리티지, 미래적 이미지를 혼합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여 역동적인 현재의 한국을 역사적 왕궁을 배경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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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vitation, Inspired by the History of the Fashion Show, Collaboration with Korean Artist Ram Han
            (Cho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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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vitation, Inspired by the History of the Fashion Show, Collaboration with Korean Artist Ram Han
            (Cho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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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cci’s Modern Look from Hanbok Detail, 2024
            (Gucci Korea, n.d.)

          
          

          

        

        구찌의 크로스컬쳐 패션에는 또한 국내 아티스트 람 한(Ram Han)의 감각적인 바이오모픽(biomorphic: 생명형태적 아트 개념)의 디지털 몽환적 이미지과 협업을 하여 생동감을 부여했다. 이러한 협업은 크로스컬쳐 패션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사례라 하겠다. 구찌의 경복궁에서 펼쳐진 서울 크루즈 패션쇼는 도시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문화적 패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적 관점을 함께 공존시키는 시도였다<Fig. 30>. 구찌의 크루즈 쇼를 통해 글로벌 패션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디자이너와 장인들에 의해 보다 새로운 도약과 미래지향적 감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21세기 크로스컬쳐 패션 현상에서 구찌의 한국 전통 문화와 현재의 K-컬쳐와의 크로스컬쳐 시도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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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cci Cruise Show, Seoul, 2024
            (Fury, 2023)

          
          

          

        

      

    

    

  
    
      Ⅴ. 결론
      본 연구는 패션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21세기 크로스컬쳐 문화의 흐름 속에서 대등한 크로스컬쳐 패션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탈서구중심주의 문화 담론과 패션사에서 나타난 아시아 에스닉 패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크로스컬쳐 패션의 사례를 살펴보아 21세기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의 내용과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크로스컬쳐의 개념은 단순히 다른 문화의 요소를 ‘교차’ 융합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도약’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대등한’ 접근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타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공동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로스컬쳐 문화 현상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에드워드 사이드와 스튜어트 홀의 탈서구중심주의 문화 담론은 주목되고 있다. 사이드와 홀은 서구의 이분법적 시각과 대중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러한 탈서구중심주의 문화이론은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패션사에서 아시아 에스닉 패션은 18세기 시누아즈리 중국풍을 시작으로 1890년대-1910년대의 이국적 오리엔탈리즘을 경험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히피 패션이 아시아 에스닉 룩을 통해 저항과 대중 참여의 상징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문화주의가 패션 분야에서도 유행하여 일본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이 파리 패션의 중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 패션계에서 ‘아시아의 스타일’이 유명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영감의 근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에스닉 패션에 대한 문화 전유 비판이 속속 제기되었고, 타문화와의 진정성 있는 교류와 대등한 협력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션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아시아의 영향력은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1세기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아시아 에스닉 유산을 착취적인 느낌 없이 존중하여 활용하였던 대표적 사례로 아시아 전통 문양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한 드리스 반 노튼의 아시아 에스닉 프린트 혁명, 디오르의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가 오랜 기간 인도의 나키아(Chanakya) 공예학교와 페미니즘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협력한 2023 프리폴 컬렉션, 일본의 젊은 전통 염색 장인, 중국의 이족 장인들과 협력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전 과정을 패션 커뮤니케이션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통한 펜디의 핸드 인 핸드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문화적 패션의 가능성을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제시한 구찌의 2024 서울 크루즈 쇼를 들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1세기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은 서양과 동양, 지배와 피지배 등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타문화를 포용하는 인클루시브 패션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디자인 영감과 창작 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디자이너, 기획자, 기업인, 생산자 간의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진정성과 존중, 상호 이해와 혁신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은 디지털 기반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21세기의 환경을 고려할 때,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에서 문화적 포용성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디자인 영감과 창작 과정의 평등성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에서도 문화적 포용성을 담아 문화 변동성을 추구하는 역동적 가치로서의 패션의미를 담아야 한다. 대등적 문화 협업은 비즈니스 목적과 문화 가치의 실현이라는 두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화 다양성을 재인식하고 각 문화에 대한 존중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의 기초적 탐색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창작 과정의 대등한 협력의 사례가 제한적이었고 패션 디자이너나 소비자 대상의 크로스컬쳐 패션에 대한 인식 조사 등 실증적 연구로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국립창원대학교 2023-2024 자율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Akiko, F. (2019, March 22). How the Kimono has influenced the word of fashion. Nippon.com. Retrieved from https://www.nippon.com/en/japan-topics/g00646/how-the-kimono-has-influenced-the-world-offashion.html
        

        
          	
            
              2. 
            
          
          	Chatzopoulou, E. (2019, July). Shooting with the e-stars; celebrity endorsement on building authenticity meaning for ethnic fashion brand. Proceeding of Global Fashion Management Conference, 701-704.
			[https://doi.org/10.15444/GFMC2019.07.01.04]
		
        

        
          	
            
              3. 
            
          
          	Chege, S. (n.d.). Why I love hippies. Retrieved from https://silvawpius.wordpress.com/2016/10/23/why-i-love-hippies/
        

        
          	
            
              4. 
            
          
          	China Daily Asia. (2017, September 11). Chic, cool and womanly, kimono is key to femininity. Retrieved from https://www.chinadaily.com.cn/fashion/2017-09/11/content_31844865.htm
        

        
          	
            
              5. 
            
          
          	Choi, B. Y. (2023, May 26). Gyeongbokgung palace meets Gucci… A tribute to Korean heritage and a glimpse into the future [경복궁과 구찌의 만남… 한국 유산에 대한 찬사와 미래에 대한 조명]. Chosun ilbo the boutique. Retrieved from https://boutique.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26/2023052601129.html
        

        
          	
            
              6. 
            
          
          	Choi, K. (2014). A theoretical reconsideration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1), 66-78.
			[https://doi.org/10.5805/SFTI.2014.16.1.66]
		
        

        
          	
            
              7. 
            
          
          	Chou, T. (2023, May 19). Enter the Fendi hand in hand Beijing exhibition! Traditional embroidery of the Yi ethnic group appears on Baguette, and Heytea's “Hand in hand tea room” is available for a limited time [走進Fendi Hand in Hand北京展覽！彝族傳統刺繡登上Baguette、喜茶｢Hand in Hand茶室｣限定登場]. Harper's BAZAAR Taiwan. Retrieved from https://www.harpersbazaar.com/tw/fashion/news/g43936438/fendi-hand-in-hand-exhibition-beijing/
        

        
          	
            
              8. 
            
          
          	Chou, W. (2023, May 3). FENDI Baguette's classic bag pays homage to Japanese craftsmanship, TOD'S looks to photography master Tim Walker for some creati vity! [FENDI Baguette經典包向日本工藝致敬，TOD'S 找攝影大師Tim Walker玩創意！]. Elle Taiwan. Retrieved from https://www.elle.com/tw/fashion/flash/g43780692/fashion-craft-art/
        

        
          	
            
              9. 
            
          
          	Cultural appropriation (n.d.).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www.oed.com/dictionary/cultural-appropriation_n?tab=factsheet#1223654010100
        

        
          	
            
              10. 
            
          
          	Deeny, G. (2023, April 3). Chanakya school of craft: Empowering women through embroidery. Fashion Network. Retrieved from https://ww.fashionnetwork.com/news/Chanakya-school-of-craft-empowering-women-through-embroidery,1502825.html
        

        
          	
            
              11. 
            
          
          	Eagleton, T. (2021). Culture [문화란 무엇인가]. (K. S.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Moonye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2016).
        

        
          	
            
              12. 
            
          
          	Einbinder, N. (2019, May 17). Gucci is facing criticism by the Sikh community over a $800 turban. Business Insider. Retrieved from https://www.businessinsider.com/gucci-controversy-sikh-community-turban-2019-5
        

        
          	
            
              13. 
            
          
          	Eun, S. & Park, J.-O. (2010). Transactions: a study on ethnic fashion form 1980 to 2009 -focus on the con tent analysis of Vogue magaz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5), 726-739.
			[https://doi.org/10.5850/JKSCT.2010.34.5.726]
		
        

        
          	
            
              14. 
            
          
          	Folklore. (n.d). In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folklore
        

        
          	
            
              15. 
            
          
          	Friedman, V. (2019, August 7). Woodstock was the birt hplace of festival fashio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9/08/07/arts/music/festival-fashion-woodstock.html
        

        
          	
            
              16. 
            
          
          	Fury, A. (2023, May 17). Ancient and modern-day Korea come together at Gucci’s seoul show. AnOther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anothermag.com/fashion-beauty/14876/gucci-cruise-show-2024-seoul-south-korea
        

        
          	
            
              17. 
            
          
          	Gang, Z. & Park, M. (2010). Ethnic image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21st century fashion - focusing on Ko rea, China, and Japa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7), 131-142.
        

        
          	
            
              18. 
            
          
          	Gaugele, E. & Titton, M. (Eds.). (2019). Fashion and postcolonial critique. Berlin, German: Stenberg Press.
        

        
          	
            
              19. 
            
          
          	Geczy, A. (2013). Fashion and orientalism. New York, U.S.A.; London, UK.: Bloomsbury Publishing.
			[https://doi.org/10.2752/9781474235280]
		
        

        
          	
            
              20. 
            
          
          	Google Art & Culture. (n.d.). Gianfranco Ferré couture, fall / winter 1988. Retrieved fr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gianfranco-ferr-couture-fallwinter-1988/WgHp4AfKsji23w
        

        
          	
            
              21. 
            
          
          	Green, D. N. & Kaiser, S. B. (2017). Fashion and appropriation. Fashion, Style & Popular Culture, 4(2). 145-150.
			[https://doi.org/10.1386/fspc.4.2.145_2]
		
        

        
          	
            
              22. 
            
          
          	Gucci Korea. (n.d.). 2024 cruise fashion show [2024 크루즈 패션쇼]. Retrieved from https://www.gucci.com/kr/ko/st/stories/article/gucci-cruise-2024-fashion-show-details
        

        
          	
            
              23. 
            
          
          	Hencz, A. (n.d.). Who was Paul Poiret? Atland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magazine.artland.com/paulpoiret-fashion-designs-bio/
        

        
          	
            
              24. 
            
          
          	Hibri, C. (2023, February 12). Orientalism: Edward Said’s groundbreaking book explained. The Conversation. Retrieved from https://theconversation.com/orientalism-edward-saids-groundbreaking-book-explained-197429
        

        
          	
            
              25. 
            
          
          	Ilchi, L. (2019, May 16). Gucci accused of cultural appro priation over ‘indy turban’. WWD. Retrieved from https://wwd.com/feature/gucci-indy-turban-cultural-appropriation-backlash-1203132880/
        

        
          	
            
              26. 
            
          
          	Jain, A. (2020, March 9). George Hendrik Breitner – Girl in red Kimono. Byron's Muse. Retrieved from https://byronsmuse.wordpress.com/2020/03/09/georgehendrik-breitner-girl-in-red-kimono/
        

        
          	
            
              27. 
            
          
          	Jansen, M. A. (2020). Fashion and the phantasmagoria of modernity: An to decolonial fashion discourse. Fashion Theory. 24(6), 815-836.
			[https://doi.org/10.1080/1362704X.2020.1802098]
		
        

        
          	
            
              28. 
            
          
          	Jeammet, C. (2013, October 2). “Yves Saint Laurent’s dreamed asia” or the imaginary journeys of the couturier at the YSL Museum in Paris ["L’Asie rê vée d’Yves Saint Laurent" ou les voyages imaginai res du couturier au Musée YSL de Paris]. Franceinfo.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tvinfo.fr/culture/mode/quot-lasie-revee-dyves-saint-laurentquot-ou-les-voyages-imaginaires-au-musee-ysl-de-paris_3375663.html
        

        
          	
            
              29. 
            
          
          	Jiang, Y. (2023. May 17). Fendi’s traveling ‘Hand in Hand’ exhibition opens in Beijing. WWD. Retrieved from https://wwd.com/fashion-news/designer-luxury/fendis-hand-in-hand-exhibition-beijing-1235654440/
        

        
          	
            
              30. 
            
          
          	Kar, S. (2024). Homi J. Bhabha: A Life by Bakhtiar K. Dadabhoy. Technology and Culture, 65(1), 410-412.
			[https://doi.org/10.1353/tech.2024.a920557]
		
        

        
          	
            
              31. 
            
          
          	Khemsurov, M. (2011, August 25). Jade Lai, owner, cre atures of comfort. Retrieved from https://www.sightunseen.com/2011/08/jade-lai-owner-creatures-of-comfort/
        

        
          	
            
              32. 
            
          
          	Kim, C. & Ro, M. (2013). Characteristics of pattern design from Dries Van Noten collection. Journal of the Ko rean Society of Costume, 63(5), 115-131.
			[https://doi.org/10.7233/jksc.2013.63.5.115]
		
        

        
          	
            
              33. 
            
          
          	Kim, S. (2018). An examination of five terms related to the cultural diversity phenomenon - hybrid culture, multiculture, interculture, cross-culture, trans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 culture, 7(1). 5-21.
        

        
          	
            
              34. 
            
          
          	Kim, S. Y. (2010). Post-national trend in 21st century fa -shion on Multiculturalism. Journal of Korean Socie 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9), 1429-1441.
			[https://doi.org/10.5850/JKSCT.2010.34.9.1429]
		
        

        
          	
            
              35. 
            
          
          	Ko, Y. J. & Yim, E. (2023). Authenticity of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luxury fashion - The case of Gucci-. Journal of Fashion Design, 23(1), 35-51.
			[https://doi.org/10.18652/2023.23.1.3]
		
        

        
          	
            
              36. 
            
          
          	Kopp, C. M. (2023, June 23). Cross culture: Definition, examples and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Investopedia. Retrieved from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ross-culture.asp.
        

        
          	
            
              37. 
            
          
          	Le Grand Stylist. (2010, November 28). Ikat & batik print. Retrieved from https://grandstylist.blogspot.com/2010/11/ikat-batik-print.html
        

        
          	
            
              38. 
            
          
          	Lee, K. C. (2018, November 23). Dolce & Gabbana founder bows his head in Chinese, “sorry”amid controversy over ‘disparaging China’[돌체앤가바나 창업자 ‘中비하 논란‘에 중국말로 “죄송”고개 숙여]. Seoul News.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18/11/23/20181123500180
        

        
          	
            
              39. 
            
          
          	Lee, M. & Yim, E. (2020). Cultural appropri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4), 54-64.
			[https://doi.org/10.7233/jksc.2020.70.4.054]
		
        

        
          	
            
              40. 
            
          
          	Lee, S. (2019). Cultural appropri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2), 137-151.
			[https://doi.org/10.15187/adr.2019.05.32.2.137]
		
        

        
          	
            
              41. 
            
          
          	Menkes, S. (2009, October 4). A tale of 3 citie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09/10/05/fashion/05iht-rdries.html
        

        
          	
            
              42. 
            
          
          	Newsis. (2018, November 21). “Eating pizza with chopsticks”… Dolce & Gabbana, controversy over china-disparagi ng advertisement [“젓가락으로 피자 먹기”…돌체앤 가바나, 中비하 광고 물의]. dongA.com.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81121/92969787/1
        

        
          	
            
              43. 
            
          
          	Paquette, L. (2012, November 8). “The three wonders of the world”: Tissot’s japonisme,1864-67. The Hammock. Retrieved from https://thehammocknovel.wordpress.com/2012/11/08/the-three-wonders-of-the-world-tissots-japonisme1864-67/
        

        
          	
            
              44. 
            
          
          	Park, H. (2022). The fashioning of southeast Asian Muslim women’s clothing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phenomena and global market changes. Journal of Textile Science & Fashion Technology, 9(4). 1-5.
			[https://doi.org/10.33552/JTSFT.2022.09.000718]
		
        

        
          	
            
              45. 
            
          
          	Park, M. J. (2023, May 17). Gucci 2024 cruise fashion show at Gyeongbokgung palace... paying tribute to Korean culture. [경복궁에서 펼쳐진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한국 문화에 경의 표해]. WWD. Retrieved from ttps://www.wwd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4
        

        
          	
            
              46. 
            
          
          	Park, S. (2015). An observation on Dries Van Noten's collections (1) -Focus on women's collections from 1994 S/S to 2014 F/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5), 14-34.
        

        
          	
            
              47. 
            
          
          	Paton, E. (2018, September 25). Yves Saint Laurent and ‘Dreams of the Orient’.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8/09/25/fashion/yves-saint-laurent-exhibition-paris-fashion-week.html
        

        
          	
            
              48. 
            
          
          	Pozzo, B. (2020). Fashion between inspiration and appropriation. Laws, 9(1), 5.
        

        
          	
            
              49. 
            
          
          	Reddy, G. & Sharma, K. (2023, May 18). When Mumbai's gateway of India became a runway for Maria Graz ia Chiuri's Dior. Architectural Digest India. Retrieved from https://www.architecturaldigest.in/story/when-mumbais-gateway-of-india-became-a-runway-for-maria-grazia-chiuris-dior/
			[https://doi.org/10.3390/laws9010005]
		
        

        
          	
            
              50. 
            
          
          	Rocamora, A. & Smelik, A. (2015). Thinking through fashion: A guide to key theorists. New York, U.S.A.; Lndon, UK: Bloomsbury Publishing.
        

        
          	
            
              51. 
            
          
          	Rovine, V. L. (2009). Colonialism’s clothing: Africa, France, and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Issues, 25(3), 44-61.
			[https://doi.org/10.5040/9780755694785]
		
        

        
          	
            
              52. 
            
          
          	Seo, B. H. (2014).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orientalism i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1), 51-68.
			[https://doi.org/10.1162/desi.2009.25.3.44]
		
        

        
          	
            
              53. 
            
          
          	Shukla, A. & Park, H. (2023). Characteristics of Indian traditional costumes and its applic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s a cross-cultural phenomen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23(2), 27-44.
        

        
          	
            
              54. 
            
          
          	Sines, V. (2017, September 1). Dries Van Noten celebrates 100 collections with two new books. Harpers Bazaar. Retrieved from https://www.harpersbazaar.com/fashion/designers/g12043437/dries-van-noten-fashion-book/
			[https://doi.org/10.7233/ijcf.2023.23.2.027]
		
        

        
          	
            
              55. 
            
          
          	Song, J. (2022, November 29). Why Orientalism has been criticized: exotic fantasies by others for others[오리엔탈리즘은 왜 비판의 대상이 되었나: 타자에 의한 타자를 위한 이국적 판타지]. Oncuration. Retrieved from https://oncuration.com/%EC%98%A4%EB%A6%AC%EC%97%94%ED%83%88%EB%A6%AC%EC%A6%98/
        

        
          	
            
              56. 
            
          
          	Surface. (2017, September 20). Why Dries Van Noten’s runway shows are the absolute best. Retrieved from https://www.surfacemag.com/articles/dries-van-noten-runway-shows-are-the-best/
        

        
          	
            
              57. 
            
          
          	Tai, E. (2008). Cross-cultural design. In M. Erlhoff & T. Marshall (Eds.), Design dictionary (p. 98). Berlin, Boston: Birkhäuser.
        

        
          	
            
              58. 
            
          
          	Tynan, J. (2021). Chapter six: Status. In A. Parmer (Ed.), A cultural history of dress and fashion in the modern age. London, UK; New York, U.S.A.: Bloomsb ury Publishing.
        

        
          	
            
              59. 
            
          
          	Vogue Runway (n.d.-a). Dries Van Noten fall 2012 ready-to-wear. Retrieved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ready-to-wear/dries-van-noten/slideshow/collection#21
        

        
          	
            
              60. 
            
          
          	Vogue Runway (n.d.-b). Dries Van Noten fall 2017 ready-to-wear. Retrieved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dries-van-noten/slideshow/collection#31
        

        
          	
            
              61. 
            
          
          	W Staff. (2023, May 4). Dior’s pre-fall 2023 Mumbai show was a celebration of Indian craft. W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wmagazine.com/fashion/dior-pre-fall-2023-mumbai-show
        

        
          	
            
              62. 
            
          
          	Yi, M. & Yim, E. (2020). Cultural appropriation and rep resentatio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4), 54-64.
        

        
          	
            
              63. 
            
          
          	Yu, H. L., Kim, C., Lee, J., & Hong, N. (2001). An analysis of modern fashion designs as influenced by Asian ethnic d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5(4), 309-321.
			[https://doi.org/10.7233/jksc.2020.70.4.054]
		
        

        
          	
            
              64. 
            
          
          	Zagalsky, A. (2020, October, 6). Kenzo Takada: remem-bering a master of colour. The Week. Retrieved from https://theweek.com/108291/kenzo-takada-remembering-a-master-of-colour
			[https://doi.org/10.1046/j.1470-6431.2001.00200.x]
		
        

        
          	
            
              65. 
            
          
          	Zou, Y. & Joneurairatana, E. (2020). Applic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symbols into fashion design based 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3S Web of Conferences. 179.
        

      

    

    

  OEBPS/images/big_74_4.jp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74, No. 4, June 2024

CONTENTS
Articles

1. Development of 30 Digital Shoe Design Us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hoes from the
Joseon Dynasty - Sooii Kim - Younhee lee / 2

2. Exploring the Direction of NFTsNon-Fungible Tokens) Fashion Marketing Strategy through
Analysis of NFTs Fashion Product Types Dayun Jeong - Youngsam Kim / 22

3. The Wearing Status and Satisfaction of Women Wearing Panties in the
MZ Generation - Jee Eun Han - Nawon Hwang / 38

4. An Exploratory Study on Equitable Cross-Cultural Fashion - Hyewon Park / 56

5. Development of Pattern Design Using Random Stimulation Technique Based on the Balku
Yao Minority’ s Clothing Pattern - - N Lin - Seunghee Suh /75

6. A Qualitative Study on Generation Zs Online Shopping Search Benavior Based on Consumer
Mindset - Chorong Youn / 93

7. Impact of Virtual Human Announcement Timing on Brand Affect and Trust
Sae Eun Lee - i Yoon Kim - Kyu-Hye Lee / 105

8. Textile Pattern and Fashion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Pouch
Motifs for Generation MZ Yun Jee Bae / 116

9.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Perception of Senior Fashion Using Big Data Analysis
= Yu-Rim Kang - Mun-Young Kim /131

10. Fashion Prompt Engingering - - Kyunghee Chung - Misuk Lee / 152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2.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7.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5.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4.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0.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6.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9.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3.jpg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4.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1.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0.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7.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1.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3.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8.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6.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9.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6.jpg
'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1.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3.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9.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8.jpg
Hippie Fashion
Indian Ethnic look

Yves Saint Laurent

‘Dreams of the Orient: 21c
uitable
1980s o
Late 19¢- o Cross-cultural
rly 20C wags Fashi
- Yoji Yamamoto [) on,
e QHENAIISTL 1 g |
Exotic Taste  corjal”
Postmodern Luxury Cultural
Hybrid Brands "
Paul Poiret Appropriation
Persian Modern
Ehnclock @ 1960s Elegance [
19705 ° 19905
Jean Franco Ferre ¥

2 Deris Van Noten '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5.jpg
Concept and implications Implications of equitable cross-culture design

Authors of cross-culture design

Tai (2008) |- Ability of design producers to
cross cultural boundaries

Kim (2018) - Equivalent dimensions
Zou & eDiveraly - Diversity, Intersection

Jonewairatana |~ Design Integration - Leapfrogging. Equality
Beware of cultural appropriation
Beware of cultural simplification

(2020) - Intersection
- Leapfrog
-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Beware of cultural Misrepresentation

diverse cultures ~ Reconciling localism, globalism

Kopp (2023) Respecting background, history

- Desire to build bridges between
two cultures

- Designing across spatial and
Shukla & cultural boundaries for the
Park (2023) common good in a globalized
world,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8.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2.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2.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25.jpg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17.jpg
2
=
)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04.jpg
Edward





OEBPS/images/data/ksc/41980/JKSC_2024_v74n4_55_f030.jpg





